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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대선 기자 

대구문화재단이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 출범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는 9일 “대구문화재단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불거져 대표이

사 선임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시는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모집에 응모한 4

명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을 골라 2일 이사장인 김범일 시장에게 추천했다. 김 시장은 관

련 규정에 따라 추천위가 복수로 추천해오면 이들중 한 명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돼 있지만 선임을 포기했다.  

대표이사에 공모한 지역 인사들은 교수와 언론인, 전 의원, 문화단체 대표 등인 것으로 알려졌

다. 추천위는 이들 가운데 문화단체 대표와 전 의원 2명을 추천했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추천

위가 선정한 2명 가운데 1명을 선임해 온 것이 관례인데, 뚜렷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를 선임하

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구시는 시중에 떠도는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대표이사를 공모하기 훨씬 전부터 문화재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의 이름이 거론돼오다가 결국은 대표이사가 없이 출범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권영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표이사가 없어도 문화재단이 출범하는 등 예정된 일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문화예술계의 과열된 분위기가 가라앉은 뒤 지역 여론과 문화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시장은 “10일 열리

는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달말 문화재단이 공식 출범하게 되면 올해 사업 계획을 짜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업무 추진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문화재단

이 자칫하면 ‘옥상옥의 기관’으로 전락해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문화기획, 문화예술행사 추진, 문화교육 등을 맡기기 위해 지난달 5일 발기인 총회를 강행했

다.  

시는 또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제주 등에도 지역문화재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치밀한 

준비없이 문화재단 설립을 밀어붙여 비난을 사기도 했다. 시는 2003년에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 잉여금 140여억원과 대구시 문예진흥기금 50억원 등으로 문화재단 설립 비용을 충당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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